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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부품 

기아차/모비스/위아 멕시코 공장 및 기아차 미주법인 탐방 후기 

 

멕시코로멕시코로멕시코로멕시코로    모이는모이는모이는모이는    자동차자동차자동차자동차    업체들업체들업체들업체들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는 8/29~31일까지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가들을 초청해 멕시코 기아
/모비스/위아 공장 등을 공개하고 멕시코 및 미국시장 현황 및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멕시코는 연간 
135만대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중고차 수입 금지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에는 200만
대 시장으로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지리적 이점과 낮은 임금이 매력적인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늘리고 있다. 현재 생산능력은 400만대 수준이나 19~20년이 되면 500만대 수준으로 증
가할 전망이다.   
 

순순순순항항항항    중인중인중인중인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공장공장공장공장    
기아차는 1.1조원을 투자한 연산 30만대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5월부터 가동 중이다. 생산차종은 현
재 K3 하나이나 내년 1월 리오(프라이드)가 추가될 계획이다. 검토 중인 현대차 엑센트의 생산까지 
포함할 경우 18년까지는 생산능력 및 생산량이 4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16년 10.5만대, 17년 30만
대). 초기 생산차종이 SUV보다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세단에 치중된 점은 아쉬우나, 1) 40만대 생산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2) 수출 물류비 절감, 3) 높은 생산 효율성, 그리고 4) 중
국보다도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17년 상반기 내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반동반동반동반    진출한진출한진출한진출한    부품사에도부품사에도부품사에도부품사에도    수혜수혜수혜수혜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부품회사는 14개에 달하며 이 중 상장된 회사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
철, 성우하이텍, 동원금속, 세종공업, 서연이화(이상 단지 내), 한온시스템, 화승R&A다. 이들 회사들
은 현지통화 페소가 아닌 달러로 매출을 인식하는 반면, 인건비 등 제반 현지 비용은 페소화로 지출
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 시에도 페소화 하락에 따른 환위험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중 모비스
의 경우 램프 및 제동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30만대에서 향후 10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
히 램프의 경우 북미 고객군을 다변화도 동시에 추진 할 전망이다. 한편 위아는 엔진공장에서 
1.4/1.6/2.0L에 해당하는 카파/감마/누 엔진을 혼류생산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올해 예
상 매출은 2,300억원이며 40만대 체계 구축 시 8,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은 
내년 초에 도달할 전망이다(방문지별 주요 미팅 내용은 뒷 페이지 참조). 
 
 
 
 
  

비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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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별방문지별방문지별방문지별    주요주요주요주요    미팅미팅미팅미팅    내용내용내용내용]]]]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현황현황현황현황    
- 면적은 한국의 약 20배이며 인구는 약 1억 2천 28만명. 인종 구성은 혼혈이 60%, 원주민 30%, 
백인 9%. 인당 GDP는 10,174달러(15년) 
- 15년 기준 자동차 생산량은 340만대(+6% YoY). 생산능력은 400만대 수준이며 19~20년이 되면 
약 500만대 수준으로 증가 
- 19~20년 기준 회사별 생산능력은 닛산 120만, VW 70만, GM 66만, FCA 52만, Ford 50만, 혼다 
26만, 마쯔다 23만, 도요타 5만 
- 설비의 대부분은 B/C 세그먼트 차종. 과거 세단 위주 시장일 때 지은 공장이 대부분이기 때문. 생
산대비 수출비중은 80% 
- 내수시장은 135만대(+19.6% YoY), 2020년까지 200만대 시장으로 성장 가능 
- 내수시장의 빠른 성장 배경은 1) 대기오염으로 중고차 수입 규제와 2) 자동차 금융 활성화 및 소득
공제 확대 등 정책효과 
- 경제와 인구규모를 감안 시 신차 수요가 200만대가 되야되나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고차로 
신차 시장이 위축돼왔음. 중고차 수입 규제로 신차시장이 더욱 활성화 
- 변속기 비중은 자동이 40%, 수동이 60% 
- 기준금리가 4% 후반인데 반해 할부금리가 평균 13%. 할부금융 수익성이 좋은 시장. 인센티브 중 
할부금융 지원이 80% 이상 차지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공장공장공장공장    
- 부지 151만평(기아차 101만평, 동반진출사 50만평)이며 확장예정 부지는 40만평 
- 공사기간은 14년 10월 착공해 16년 1월 완공. 현대차그룹 공장 중 최단기 건설(14개월). 투자금액
은 3.3조원(기아차 1.1조원) 
- 인력은 7,000명 채용 완료(기아차 1,500명, 동반진출사 5,500명), 향후 14,000명까지 확대. 최근 
공장이 늘어나는데 인력풀이 한정돼 있어서 인력확보 경쟁 치열. 아직 기숙사는 없음 
- 인당 평균 연봉 6,960달러(기아차 7,800달러), 평균 나이 25세(기아차 기준) 
- 동반진출 14개사(단지 내 계열사(5개): 현대모비스(모듈/범퍼/램프), 현대위아(엔진/변속기케이스), 
현대파워텍(변속기), 현대다이모스(시트), 현대제철(강판). 단지 내 협력사(6개): 성우하이텍(차체대
물), 동원금속(도어프레임), 동희(연료탱크/크로스멤버), 세종공업(머플러), 서연이화(도어트림 등), 대
한솔루션(헤드라이닝 외). 단지 외 협력사(3개): 한온시스템(공조시스템), 화승R&A(웨더스트립), 유라
코퍼레이션(와이어링)) 
- 생산차종은 승용차 3종: 1) 기아 준중형 K3(YDm), 16.5월~, 2) 기아 소형 리오(SC, 프라이드), 
17.1월~, 3) 현대 소형 엑센트(HC), 17.7월~ 
- 생산계획은 16년 10만대. 17년 30만대. 18년 40만대(이중 현대차 10만대). 3교대 기준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판매법인판매법인판매법인판매법인    
- 수입쿼터를 활용해 멕시코 공장 미생산 차종을 한국공장에서 수입. 일부 차종은 NATFA를 활용해 
미국공장에서 수입 
- 수입쿼터는 전년도 생산의 10%. 멕시코에서 유럽 수출도 고려 중 
- 기아차는 15년 7월부터 진출, 현대차는 18개월 먼저 진출(14.1월) 
- 딜러 73개(도요타 68개, 혼다 124개, 마쓰다 64개, 현대 45개), 17년까지 80개로 확장 
- 단기간 내 성공적인 딜러 유치배경은 메이저 자동차 브랜드 진출을 통한 확장 기회가 이번이 마지
막임을 강조했기 때문 
- 내수시장에서 2015년 1.1만대 판매, 16년 5.5만대 판매 목표, 점유율 0.9%(15위)에서 3.8%(8위)
로 상승할 전망. 20년 10만대 판매해 점유율 5% 목표 
- 가격경쟁력 유지 전략. 95% 유지 목표 
- 중남미 경제상황 악화로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멕시코 내수 물량을 늘려야 할 것. 미국/캐나다에 
추가로 보내는 건 한계가 있음 
- 기아차의 7년 워런티는 멕시코 내 유일(중고차 가격에 긍정적). 타 브랜드는 2-3년, 현대차가 5년  
- 멕시코 내 1세대 진출 브랜드들(VW, Nissan, GM, Ford, FCA)은 fleet 판매 비중이 15-20%. 우
리는 아직 초기라 fleet 비중을 낮게 가져가려고 함(현재 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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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모비스모비스모비스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공장공장공장공장    
- 모듈공장 생산능력 30만대, 연 55만대까지 확장 고려. 3대 모듈(샤시, 운전석, FEM) 모두 생산 
- 의장공장 생산능력 30만대, 연 55만대까지 확장 고려. 범퍼, 인판넬, FEM 캐리어 등 생산 
- 램프공장 생산능력 30만대, 연 100만대까지 확장 고려. 램프 및 에어백 생산 
- 제동공장 생산능력 30만대, 연 100만대까지 확장 고려 
- 램프 현재 30만대를 2020년까지 100만대로 확장할 계획. 100만대 대부분 수주 완료. 현대기아 비
중 60%, 북미고객도 확대 
- 기아차 생산이 17년에 30만대 넘으면 모비스도 BEP 도달 예상 
- 기아차에 달러로 납품. 인건비 등 현지 비용만 페소 
- 20년 매출 규모 20억 달러 예상(핵심부품 40% 예상). 올해 10.8만대 기준 3억달러 예상 
- 페소화 익스포져는 없음. 달러 매출, 달러 비용결제 
- 현지화율 목표는 19년에 90% (조달 기준) 
- 인건비는 기아차 대비 85% 
    
위아위아위아위아    멕시코멕시코멕시코멕시코    공장공장공장공장    
- 엔진공장과 소재공장으로 구성 
- 엔진공장은 생산능력 40만대, 연 70만대까지 확장 고려. 1.4/1.6/2.0L 사이즈의 카파/감마/누 엔
진생산(혼류생산). 이외에 전 기종에 들어가는 등속조인트도 생산 
- 소재공장은 생산능력 60만개, 연 140만개까지 확장 고려. 카파/감마/누 엔진블록과 6속 변속기 케
이스 생산 
- 올해 예상매출은 2,300억원, BEP는 내년 초. 40만대 가동 시 8,000억원 
- 인건비는 기아차 대비 85%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    미국미국미국미국    판매법인판매법인판매법인판매법인    
- 17백만대 수요는 자연적 수준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만든 산업수요. Pent-up demand 없으면 
유지 어렵다고 봄. 중장기적으로 미국 인구가 3억에서 정체되면서 자연적 산업수요는 18백만대 이상
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 미국 기준금리 상승은 원/달러 상승으로 국내공장 수출채산성에는 유리하나 미국 현지 소비자 수
요에는 부정적 
- 올해들어 도요타와 시보레가 판매 부진. 인센티브 강화 중 
- 혼다는 시빅으로 성장 중. 딜러 트래픽 증가에 힙입어 어코드도 동반 성장 
- 닛산은 과다판촉으로 보일 정도로 인센티브 늘리는 중 
- 전반적으로 일본업체들이 엔저를 바탕으로 강하게 인센티브 푸쉬 중. 단 추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 딜러는 주요 거점 대부분 진출. 딜러 수의 추가 증가는 제한적. 현대차 수준인 850개 정도에서 멈
추고 딜러당 판매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 딜러 당 연간 판매대수를 도요타 수준인 천대 정도로 늘
린 대형딜러 육성에 나설 계획 
- 딜러 현대화 진행 중. 투자비는 딜러가 90% 부담 
- 광고도 적극적 시행. 수퍼볼 광고에 연간 천만달러(제작비만 4-5백만 달러) 집행 
- 리스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음. 공급과잉 가능성 
- 업계 내 fleet이 늘어나는 중. 우리는 보수적 접근 
    
미국미국미국미국    딜러딜러딜러딜러    
- LA 판매 중 60%가 히스패닉. 기아차가 히스패닉 시장 장악 
- 시장 수요가 둔화 될수록 소비자는 더욱 꼼꼼히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 Value car 브랜드인 우리
에 유리. 실제로 미국 점유율 성장은 수요가 급감했던 2008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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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및및및및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변경내역    

종목종목종목종목((((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    제시일자제시일자제시일자제시일자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종목종목종목종목((((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    제시일자제시일자제시일자제시일자    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투자의견    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목표주가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000270)(000270)(000270)(000270)    2014.09.05 매수 78,000 원      2014.11.03 매수 218,000 원 

    2014.09.23 매수 68,000 원      2015.06.29 매수 165,000 원 

    2015.03.02 매수 60,000 원      2016.04.10 매수 148,000 원 

    2015.05.26 매수 66,000 원      2016.04.27 매수 115,000 원 

    2015.06.29 매수 60,000 원  
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012330(012330(012330(012330

))))    
2014.09.18 매수 320,000 원 

    2015.11.04 매수 70,000 원      2015.01.13 매수 360,000 원 

    2016.01.11 매수 64,000 원      2015.06.29 매수 310,000 원 

    2016.02.01 매수 53,000 원      2015.12.17 매수 380,000 원 

    2016.04.27 매수 61,000 원      2016.04.10 매수 340,000 원 

현대위아현대위아현대위아현대위아(011210)(011210)(011210)(011210)    2014.10.13 매수 243,000 원         

         

기아차기아차기아차기아차(000270)(000270)(000270)(000270)    현대위아현대위아현대위아현대위아(011210)(011210)(011210)(011210)    

  

         

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012330)(012330)(012330)(0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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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noticeCompliance noticeCompliance notice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6년 9월 4일 현재 기아차,현대위아,현대모비스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기아차,현대모비스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2016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 해외법인 산업시찰 초청 행사에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 기업기업기업기업    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    향후향후향후향후    12121212개월간개월간개월간개월간    시장시장시장시장    지수지수지수지수    대비대비대비대비    주가등락주가등락주가등락주가등락    기준임기준임기준임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투자등급    비율비율비율비율    ((((2016.6.302016.6.302016.6.302016.6.30    기준기준기준기준))))    

매  수 중  립 비중축소(매도) 

80.8% 17.9% 1.3%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업종업종업종    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투자의견은    향후향후향후향후    12121212개월간개월간개월간개월간    해당해당해당해당    업종의업종의업종의업종의    유가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스닥코스닥코스닥) ) ) ) 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시가총액    비중비중비중비중    대비대비대비대비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구성구성구성구성    비중에비중에비중에비중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견임의견임의견임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

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